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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1.

현재 우리사회의 성문화는 기존의 가부장적 성문화 남,

성 중심의 상품화된 성문화 그리고 성의 개방과 자유화라,

는 서구의 성문화가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은 특히 미혼 젊은 남녀들에

게 과거와 다른 성도덕과 가치관을 갖게 하며 혼전 성관계

비율이 증가하고 처음 성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혼전 성관계는.

미성년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심각,

한 문제임이 인식되어 있으나 미혼인 성인 남녀의 혼전 성

관계는 사실상 개인의 책임 하에 묵인되어 왔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성인 미혼 남녀들의 실제 혼전 성경험 비율은 청.

소년들에 비해 월등히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0

년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미혼여성의 에서38.2%, 10.9%

혼전 성경험이 있었던 것에 반해(Lee et al. 최근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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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aim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between unmarried

female andmale.Methods: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ith a convenient sampling was used. FromSeoul, 107

women and 96 men were recrui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elf-administered from July 14, 2008 to

September 2, 2008.Results:The average ages of women andmen were 26.9 and 27.8 years old, respectively. Fifty-

six percent of women and 85.4% of men have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in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subjective norm, and contraception behavior, while female had

higher score of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p=.02) and intention of contraception (p=.02).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norm (r=.22, p<.05), self-efficacy (r=.53, p<.01) in male and attitude (r=.32, p<.05), self-

efficacy (r=49, p<.01) in female.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the significant factor of contraception

behavior was self-efficacy for both female (β=.49, p=.00) andmale (β=.53, p=.00).Conclusion:To improve contra-

ception behavior for unmarried female andmal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per sex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Adjusted education program by this result will contribute to increase sexual health

for female an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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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혼여성의 가 혼전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34%

다 또한 첫 성교 연령도 평균 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5

(Lee, Park, & Lee, 2006).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면서 미혼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

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초래하는 결과

까지 이르기도 한다 전국의 임신중절실태에 대한 조사결.

과 세 여성 명당 명의 미혼여성이 낙태수술을15~44 1000 32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낙태수술률,

명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비록 미혼성인의29 (Kim, 2005).

피임 실천 비율은 점차 높아졌지만 피임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Hur et al. 인공 유산율이 함께 높아지는 현실, 2007)

은 우리나라 성인 미혼남녀들이 피임을 포함한 적절한 성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첫 성관.

계 연령이 낮아지고 혼전 성관계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혼전 성관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보다는 적절한 피임

교육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더 강조되고 나아가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Cha,

Kim, & Doswell, 2007).

피임과 같이 개인의 행위 실천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에

서는 Ajzen 의 계획적 행위이론이 다수의 연구에서 이(1991)

론적 기틀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Kim, 1997; Munoz-Silva,

즉 피임 사용에Sanchez-Garcia, Nunes, & Martins, 2007).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피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질수록 그리고 성관계,

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피임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

다고 확신하는 정도가 강하면 피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

도에 영향을 주고 그 의도에 의해 피임실천행위가 결정된,

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Ajzen 의 계획적 행(1991)

위이론을 바탕으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피임

실천행위를 비교하고 관련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제까지의 피임 관련연구들은 피임방법 중 콘돔사

용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고 또한(Jung, 2004; Kang, 2001),

대상자도 기혼여성 이나 대학생(Kim & Kang, 2003) (Cho,

등에 초점을 두고 있Han, & Song, 2006; Choi & Ha, 2004)

다 무엇보다도 피임이라는 주제는 남성과 여성을 함께 포.

괄하여 중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대사회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와 독립된 경제력

을 가진 미혼남녀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이 폭넓은 대인관

계를 경험하면서 자유로운 성관계의 기회가 예전보다 더 많

아지게 된 시기이다 또한 최근에 두드러진 결혼 지연 현상.

을 고려할 때 혼전 성경험의 기회는 더 많아지므로 미혼남녀

의 피임실천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남녀의 성경험,

피임실천행위 및 그 관련요인들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피임의도를 강화.

시키고 실천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학적 성교육 전략의 토

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미혼남녀의 성 관련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피임, , ,

의도 및 피임실천행위의 미혼남녀의 차이를 비교한다.

� 미혼남녀의 성경험 양상을 비교한다.

� 성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관련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세 이상의 미혼남20

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자로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혼 성.

인 남녀로 선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직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Korean National

Sta 에 준하여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tistical Office, 2005) , ,

및 판매직 대학원생 군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여 연구대상, ,

자의 고른 분포를 꾀하였다 전문직은 직종 종사자 교사. IT , ,

보건 의료인을 대상자로 하였으며 사무직은 대기업 곳과, 2

중소기업 곳에서 표출하였으며 서비스 및 판매직은 판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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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서비스용역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들이 사생활 노출의

염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담 시작 전 충분히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연구참여의 중단가능성 등에, ,

대해서 설명한 후 이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들

만을 연구에 응하게 하였다.

Cohen 의 검정력 분석방법을 통해 상관분석과(1988)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검정력 일 때 필요한 최소 대상자의 수가.30, .80

85명이고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남녀의 표본수,

가 각각 명 명으로 최소한의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96 , 107

고 사료된다.

연구도구3.

인구사회학적 특성1)

연령 종교 교육수준 직업종류 주거형태 군복무 여부, , , , ,

남성만 로 구성된 총 문항이다( ) 6 .

과거의 성경험 양상2)

성경험 대상자 첫 성교 시 피임 실천 여부 및 이유 임신, ,

경험 여부 성병 경험 여부 현재 성 파트너 유무 피임 결정, , ,

권자 과거 사용한 피임의 종류와 양상을 포함한 총 문항, 8

으로 구성하였다.

피임에 대한 태도3)

피임에 대한 태도는 피임행위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

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과Kang Chang

이 개발한 콘돔사용 태도 측정 도구를 본 연구자가(2004)

피임에 대한 상황에 맞게 문구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

다 예를 들어. 콘돔사용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라

는 문항을 피임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라고 수정하

였다 개 문항으로 구성된 점 척도이며 점수는. 13 5 Likert

매우 그렇다 의 점부터5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까지로1

총점은 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13~65 .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

도는 이전 연구에서 였고Cronbach's =.88~.92 (Hur et⍺

al. 본 연구에서는 였다, 2007; Kang & Chang, 2004) .85 .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4)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Salabarria-Pena, Lee, Mont-

과gomery, Hopp Muralles 의 남녀를 대상으로 주관(2003)

적 규범을 측정한 문항 중3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사람이

피임에 대해 강조하는 정도 를 물은 한 개의 문항만을 피임

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

치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각각

그 정도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대

상자의 점수를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점수로 하였다.

점 척도이며 점수는5 Likert 매우 그렇다 의 점부터5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의1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alabarria-Pena

등 의 연구에서 남녀 각각(2003) Cronbach's =.86, .83⍺

이었다.

피임 자기효능감5)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으리라는 개인 스스로의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Kang 의 콘돔사용 자기효능감 척도에(2001) Galavotti

등 의 피임 자기효능감 척도 중 피임 실천에 영향을(1995)

주는 주요 변수인 음주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연구자가1

피임의 상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개 문. 12

항으로 구성된 점 척도이며 점수는5 Likert 매우 그렇다 의

점부터5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까지로 총점은 점1 12~60

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ang 의 연구에서(2001)

이었고 등 의 연구에서Cronbach's =.70 , Galavotti (1995)⍺

는 .84 와(general contraceptive use) .88 이(condom use)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 Cronbach's =.76 .⍺

피임의도6)

피임의도는 당신은 앞으로 성관계 시 매번 피임을 할 것

입니까 라는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일 문.

항만으로 피임의도를 측정한 이유는 피임의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묻기 위해서였다 이에. 반드시 할 것이다 점4 ,

아마도 할 것이다 점3 , 잘 모르겠다 점2 , 안 할 것이다 1

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의도가 강함

을 의미한다.

피임실천행위7)

피임실천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이 만든 피(1997)

임실천행위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문, 4

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은 최근 개월 동안 피임 지. 6



80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황신우 ·정재원

속성 여부 임신되는 시기를 알고 피임하는지 여부 자신에, ,

게 적합한 피임법 선택 여부 피임방법에 대해 만족하는지,

여부이다 기간을 최근 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기존 연구들. 6

의 결과에 근거하여(Catania, Gibson, Chitwood, & Coates,

지속적인 성 파트너가 없을1990; Wulfert & Wan, 1993),

경우를 고려하였고 개인의 일정한 성 행위 양상을 반영하,

기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며 또한 회상편견을 최소화하,

기 위함이었다 이 도구는 점 척도이며 점수는. 5 Likert 매

우 그렇다 의 점부터5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점까지로 총점1

은 점의 범위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실천행4~20 .

위를 잘 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997)

의 연구에서 였고 본 연구에서Cronbach's =.84 , Cron⍺ -

이었다bach's =.77 .⍺

자료수집4.

본 연구의 자료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2008 7 14 2008 9 2

지 총 일 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성파트너 또는 성별이50 .

분리되는 언니 누나, 등과 같은 특정 단어의 이해를 더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설문의 내용이 성경험 및 피임과 관련되어 개인적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설문과정에서 사

생활 보호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 신상과.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

고 정확하게 기입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

대상자가 설문을 마무리하면 직접 불투명 봉투에 넣어 테

이프로 밀봉하게 한 다음 연구자에게 전해주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고른 분포를 위하여 전문직은 직종 종IT

사자 교사 보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무직은 대, , ,

기업 곳과 중소기업 곳을 선택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2 3

을 이해한 지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서비스 및.

판매직은 판매원과 서비스용역회사를 방문해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성토록 하였다 총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 226 ,

답이 불충분한 부를 제외한 부 남성 부 여성23 203 ( 96 , 107

부 를 최종 분석하였다) .

자료분석5.

자료분석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SPSS/WIN 12.0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혼남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과거의 성경험 양상

은 x
2 로 분석하였다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

� 두 집단의 피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 ,

능감 피임의도 및 피임실천행위의 차이는 로 분, t-test

석하였다.

� 두 집단의 피임실천행위와 관련요인의 상관관계는

Pear 으로 분석하였다son's correlation .

� 두 집단의 피임실천행위에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으로 분석하였다regression .

연구결과

미혼남녀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 본 연구대Table 1 .

상자는 남성 명 여성 명으로 총 명이었다 평균96 , 107 203 .

연령은 남성 세 여성 세로 연구대상자의 과반수27.8 , 26.9

가 대 중20 ․후반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남성의.

여성의 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수준을 보였88.5%, 90.7%

다 직종별 분포는 사무직 종사자가 남성 여성. 47.9%,

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여성의 가 종교50.5% 46.9%, 50.5%

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들 모두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사는 여성은 로 남성과. 75.7%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가 군복(52.1%). 92.7%

무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여성의 가. 85.4%, 56.1%

혼전 성경험이 있었다.

남녀에 따른 피임실천행위 관련요인의 차이2.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임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과 피임의도를 측정하였으, ,

며 남녀의 차이는 와 같다 피임에 대한 태도Table 2 . (t=0.38,

p= 와 주관적 규범.71) (t=1.57, p= 은 남녀 간에 유의한.12)

차이가 없었지만 피임 자기효능감은 남녀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34, p= 여성이 평균.02)

점으로 남성의 평균 점보다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43.8 41.8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나 피임과 무관하게 앞으로.

성관계 시 피임에 대한 의도는 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t=-2.41, p=.02).

성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최근 개월간 피임실천행위 정6

도는 남성이 평균 점이었고 여성이 평균 점이었14.1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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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두 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18, p=.86).

피임실천행위와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3.

피임실천행위와 관련요인과의 상관관계는 과 같Table 3

다 남성에서는 피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점수가 높을수.

록(r=.22, p<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05), (r=.53,

p< 피임실천행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01) ,

에서는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r=.32, p<.05),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r=49, p< 피임행위를 지.01)

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성경험 양상4.

미혼 남녀의 성경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x
2 를test

실시하였고 일부 셀의 기대빈도가 미만인 경우에는 피셔5

의 정확 검정 을 이용하였다(Fisher's exact test) (Table 4).

성경험 양상과 관련하여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96) Female (n=107)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7.8±2.7 26.9±2.8 2.44 .0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11 (11.5)
15 (15.6)
70 (72.9)

10 (9.3)
25 (23.4)
72 (67.3)

10.35 .02

Religion Have
Do not have

45 (46.9)
51 (53.1)

54 (50.5)
53 (49.5)

0.26 .36

Occupation Office clerk
Professionals
Service or sales job
Graduate school student
Soldier
Unemployed

46 (47.9)
22 (22.9)
13 (13.5)
4 (4.2)
6 (6.3)
5 (5.2)

54 (50.5)
32 (29.9)
7 (6.5)
6 (5.6)
0 (0.0)
8 (7.5)

10.82 .06

Cohabitant With family
Alone
With siblings/friends

50 (52.1)
42 (43.8)
4 (4.2)

81 (75.7)
18 (16.8)
8 (7.5)

19.65 .00

Completion of
military duty

Yes
No

89 (92.7)
7 (7.3)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No

82 (85.4)
14 (14.6)

60 (56.1)
47 (43.9)

20.73 .00

Table 2. Gender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in Regard to Attitude, Subjective Norm, Self-efficacy, Intention, Contraception
Behavior (N=203)

Variables
Male (n=96) Female (n=107)

t p
M±SD M±SD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49.7±7.5 49.3±7.7 0.38 .71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3.2±1.3 2.9±1.3 1.57 .12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41.8±5.4 43.8±6.5 -2.34 .02

Intention of contraception 3.0±0.7 3.2±0.7 -2.41 .02

Contraception behavior† 14.1±2.9 14.0±3.7 0.18 .86
†
Scores of the participants who have had sexual inter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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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경험이 있었던 남성.

은 명 여성은 명 이었으며 다중응답으82 (85.4%), 60 (56.1%)

로 확인한 이들의 성경험 대상자가 연인이나 여자 친구인

경우는 남성에서 여성에서는 로 대다수를 차95.2%, 100%

지하였다.

남성은 피임에 대해 주로 얘기하는 대상자로 동성친구나

동료를 꼽았고 연인이나 여자 친구는 였으(44.8%), 37.5%

나 여성은 동성 친구나 동료가 로 남성과 비슷한 반, 50.5%

면 연인이나 남자 친구와 얘기하는 비율은 로 남성과19.6%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x2=16.33, p=.01).

첫 성교 시 피임을 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남성이 53.7%,

여성이 였으며 피임방법의 종류로 콘돔 남성58.3% , ( 75%,

여성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외사정 남성65.7%) (

여성 이 많았다 첫 성교 시 피임을 한 이유22.7%, 34.3%) .

중 남성 여성 는79.6%, 91.4% 임신 예방 이 주목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는11.4% 파트너가 원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다.

파트너나 본인의 임신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성의

여성의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신13.4%, 6.7%

후 대처방법은 대부분이 인공유산 남성 여성( 72.7%, 100%)

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남성의 여성의 는. 6.1%, 1.7% 성병

에 걸린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과반수가 현재 고정적인 성 파트너가 있었고

남성 여성 이들이 최근 개월 이내에 사용( 51.2%, 63.3%), 6

한 피임방법은 콘돔이 남성 여성 이며 질외사69.5%, 58.3%

정이 남성 여성 순으로 나타났다 피임방법19.5%, 20.0% .

에 대한 선택은 남성의 여성의 가 본인이 결63.4%, 70.0%

정한다고 응답하였고 최근 개월 동안 성관계 시 매번 피, 6

임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남성은 여성은61.0%, 56.7%

였다.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Table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첫 성교 시 피임5).

실천 유무 임신 경험 유무 피임 결정권 여부 현재 고정된, , ,

성 파트너의 유무 최근 개월간의 피임패턴을 성 관련 과, 6

거력으로 선택하였으며 피임에 대한 태도 피임에 대한 주, ,

관적 규범 피임 자기효능감 및 피임의도를 각 변수의 설명,

력을 알기 위해서 단계선택 으로 분석하였다(Stepwise) .

분석결과 남녀 모두에서 피임 자기효능감 남성( β=.53,

p< 여성.001; β=.49, p< 만이 피임실천행위에 영향.001)

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설명력은 각각 로 나타나28%, 22%

남녀 동일하게 피임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피임실천행위

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결과 도출된 미혼남녀의 성경험 양상과 피임실천

행위 관련요인을 근거로 남녀 간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피

임 실천 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학적 교육 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피임에 관한 연구는 대상자가.

청소년이나 기혼여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실제 성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사회 경제적,

으로 독립한 대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경험과20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and Contraception Behavior (N=203)

Group Variables 1 2 3 4

Male (n=96) 1.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2.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3.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4. Intention of contraception

5. Contraception behavior†

-

.12

.51**

.25*

.21

-

.36**

.29**

.22*

-

.42**

.53**

-

.19

Female (n=107) 1. Attitude toward contraception

2. Subjective norm of contraception
3. Self-efficacy for contraception

4. Intention of contraception

5. Contraception behavior†

-

.39**

.59**

.45**

.32*

-
.39**

.39**

.15

-

.46**

.49**

-

.17

†
Participants who have had sexual intercourse.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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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ho have had Sexual Intercourse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82) Female (n=60)

x
2 p

n (%) n (%)

Type of partner† Friend or lover
Familiar person
Unknown person
Others

78 (95.1)
9 (11.0)

22 (26.8)
3 (3.7)

60 (100.0)
2 (3.3)
0 (0.0)
0 (0.0)

3.01 .14

Discuss about
sexual issue with

Friends (same sex)
Love
Siblings
Friends (different sex)
Parents
None

43 (44.8)
36 (37.5)
1 (1.0)
4 (4.2)
0 (0.0)

12 (12.5)

54 (50.5)
21 (19.6)
7 (6.5)
4 (3.7)
1 (0.9)

20 (18.7)

16.33 .01

Contraception at first sex Yes
No

44 (53.7)
38 (46.3)

35 (58.3)
25 (41.7)

0.31 .35

Method of contraception
at first sex

Condom
Coitus interrupt
Menstrual cycle

33 (75.0)
10 (22.7)
1 (2.3)

23 (65.7)
12 (34.3)
0 (0.0)

1.91 .32

Reason for contraception
at first sex

To prevent pregnancy
To prevent sexual disease
Not a marriage partner
By partner's request

35 (79.6)
2 (4.5)
2 (4.5)
5 (11.4)

32 (91.4)
1 (2.9)
1 (2.9)
1 (2.9)

3.35 .57

Reason for not using
contraception at first sex

Not on ovulation period
No methods prepared
Passed it as partner's responsibility
Unable to request
Not to interrupt intercourse
Others

7 (18.4)
11 (28.9)
4 (10.5)
8 (21.1)
4 (10.5)
4 (10.5)

5 (20.0)
9 (36.0)
2 (8.0)
9 (36.0)
0 (0.0)
0 (0.0)

6.27 .29

Experience of pregnancy Have
Not have

11 (13.4)
71 (86.6)

4 (6.7)
56 (93.3)

1.67 .27

Result of
unintended pregnancy

Artificial abortion
Spontaneous abortion
Adoption after delivery

8 (72.7)
2 (18.2)
1 (9.1)

4 (100.0)
0 (0.0)
0 (0.0)

1.15 1.00

History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Yes
No

5 (6.1)
77 (93.9)

1 (1.7)
59 (98.3)

1.68 .40

sex partner in present Have
Do not have

42 (51.2)
40 (48.8)

38 (63.3)
22 (36.7)

2.07 .17

Method for contraception
for previous 6 months

Condom
Oral pill
Coitus interrupt
Menstrual cycle

57 (69.5)
1 (1.2)

16 (19.5)
8 (9.8)

35 (58.3)
2 (3.3)

12 (20.0)
11 (18.3)

6.30 .08

Decision maker for
contraception

Myself
Partner

52 (63.4)
30 (36.6)

42 (70.0)
18 (30.0)

0.67 .47

Pattern of contraception
for previous 6 months

Always
Only during ovulation period
Only when prepared
Only when wanted
Never done

50 (61.0)
15 (18.3)
13 (15.9)
3 (3.7)
1 (1.2)

34 (56.7)
14 (23.3)
5 (8.3)
4 (6.7)
3 (5.0)

4.41 .36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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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실천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경험에 대한 양상은 남녀 간의 유의가 차이

가 없었다 남성의 여성의 에서 성경험이 있. 85.4%, 56.1%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에서 미혼남

성의 경우 38.2% (Lee et al., 2000), 61.2% (Jeoug, 2001),

미혼여성의 경우 10.9% (Lee et al., 2000), 34% (Lee et al.,

가 성경험이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결과이다 또한2006) .

선행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성경험 비율이 미혼남성보다

현저히 낮았지만(Cha, Kim, & Patrick, 2007; Choi & Ha,

본 연구에서는 미혼남녀 간의 혼전 성경험 비율의2004),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첫 성교 시 남성의.

여성의 가 피임을 했다고 응답한 결과는 이전53.7%, 58.3%

연구의 각각 의 수치보다 높은 피임 실천율을33.4%, 39.6%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혼전(Jeoug, 2001).

성경험에 대해 긍정적임과 동시에 피임 실천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는 급격.

한 성 개방으로 인해 성 도덕 및 성 건강에 대해 명확한 사

전 지식 없이 혼전 성경험이나 임신이라는 문제에 직면했

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실태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설문에 응답한 미혼 남녀들의 첫 성경험 파트너가 거의

연인 관계였으며 남녀 응답자 다수에게서 설문 당시 고정

적인 성관계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 중20 ․후반의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남녀임

을 고려할 때 만약 혼전 성관계 후 피임 실패로 인해 임신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인공유산으로 이어져 차

후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에게 좀 더 적극적인 피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주로 콘돔이나 질외사정의 방법을 사

용했던 결과는 미혼남녀(Jung, 2004; Lee et al. 나 대, 2006)

학생(Choi & Ha, 2004, Hur et al. 을 대상으로 한 연, 2007)

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가 주변에 밝은 분위.

기의 개방된 콘돔샵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도 불구하고 피임도구가 준비되지 않아 피임을 못한 비율

이 남성 여성 인 것은 여전히 콘돔 구매나 소지28.9%, 36%

에 대해 타인의 시선이나 선입견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성교육을 통해 필요.

시 피임도구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적절한 피임도구의 활용을 늘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

하다고 본다 한편 질외사정은 정확한 피임법으로 추천되.

지 않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의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배란 주기에 대한 지식전달 및 피임도구의 소개

등과 같은 정확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도 피임의 몫이 자신에게 있다

고 응답하여 선행연구와 일치한 것에 반해(Cho et al., 2006;

남성의 경우는 가 파트너가 원해서 피임Kim, 1997) 11.4%

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에게 피임결정을 미루는.

경향과 피임에 있어 상대여성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양상을

동시에 보인 것에 대한 해석이 따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

직도 피임이나 임신이 여성의 몫이라는 보수적인 사고방식

에서 나온 것이라면 추후 중재에서 피임실천행위는 남성과

여성 각자의 책임임을 교육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남성이 여성에게 피임책임을 미루.

는 경우라도 이를 받아들일 여성에게 있어 피임에 대한 실

천의도를 높인다면 성관계 상황에서 피임행위를 유도할 확

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논의할 수도 있겠

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피임 실천에 대해 초점을 맞춘 교.

육방안도 모색할 수 있겠다.

피임의도 및 피임실천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도 Ajzen 의 계획적 행위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였(1991)

으나 기존의 연구에서 지지되었던 남녀 간에 상이한 피임,

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남녀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임실천행위 또한 유의하게 설명

할 수 없었다.

피임에 대한 태도는 같은 도구로 측정한 등 의Hur (2007)

연구보다 남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태도의 경우 환경.

과 경험에 의해 달라지고 해당 분야의 지식정도에 따라 달

라지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의 교육수준(Choi & Ha, 2004)

이 타 연구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피임에 대한 태도점

Table 5. Factors of the Contraceptive Behavior (N=142)†

Group Model Variables β SE t F Adj. R2 p

Male (n=82) 1 Self-efficacy .53 2.45 5.57 30.97 .28 .00

Female (n=60) 1 Self-efficacy .49 3.23 4.24 17.94 .22 .00
†
Number of participants who have had sexual inter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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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게 나온 것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주로 여성이 피임에 대한 태도가 높았던 기존.

의 연구(Hur et al., 2007; Wang et al. 와는 다르게 남, 2007)

성의 피임 태도 또한 여성과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결과는

남성 또한 자신에게도 피임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미혼남녀의 성행동을 조사한. Jeoug

의 연구에서 여성이 주로 피임한다는 응답이 다수인(2001)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의 남성이63.4%

피임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결과는 상

당히 고무적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피임에 대해 긍정

적인 강조를 할수록 피임실천을 잘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

나(Hur et al., 2007; Jeon et al. 본 연구에서는 이러, 2004),

한 주관적 규범이 피임실천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 아니었

으며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주.

로 동성친구나 동료와 함께 피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반적으로 남성만이 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동료들

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고정관념 과(Agha & Rossem, 2004)

달리 여성도 서로의 성 관심사 및 정보에 대해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이를 통해 여성 자신의 피임의도

및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

의 경우 주로 상대 남성의 영향력이 피임실천에 영향을 끼

친다는 기존의 연구(Yarnall et al. 와 다르게 본 연구, 2003)

에서는 여성 자신의 독립적인 의견이 피임실천에 더욱 영

향을 끼친다고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 미혼여성들의 의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이 예전보다 더 성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임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였는

데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Bore & Mashamba,

2007; Wang et al. 와 일관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2007)

유일하게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인지적 특성으로 나타났

다 또한 피임실천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남녀 응답.

자 모두에게서 피임 자기효능감 즉 자신이 피임을 성공적,

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대상자가 피임실천을 더욱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

이다(Cha et al., 2007; Kim, 2001; Wang et al. 따라, 2007).

서 추후 연구에서는 피임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이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피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미혼남녀의 피임실천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피임의도가 더 강한 것은

임신이라는 피임실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피임에 대한 의도가 피임실천행위를 설명하지 못하

여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 를 보였다 특히(Jung, 2004) . ,

성경험이 있었던 대상자들조차 자신의 피임의도가 사실상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의 피임실천행위는 피임의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인지적

특성인 피임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으로 그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피임실천행위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

해서만 가능하지 않고 파트너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음주

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의

도가 피임실천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반면 성경험이 없었던 대상자가 가진 피임의.

도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피임을 할 것인지를 반영한 것이

라고 볼 때 유경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결정

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성경험.

이 없는 대상자들에게 피임에 대한 의도를 묻는 것이 유효

한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임이 필요한 상황별 또는 구체

적인 방법을 고려한 의도 등을 파악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성경험이 있었던 대상자 중에서 한번이라도

피임경험이 있었던 대상자는 자신이 성경험 상황에서 피임

실천의 주체자로서 긍정적인 강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앞으

로의 성관계 시에도 지속적인 피임 실천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관계 시 피임을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의 개발이 피임실천행위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험이 없었던 사람에게.

는 교육 및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피임의도를 강화시켜 첫

성 관계 시 피임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세 이상의 미혼남녀20

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203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이들을 위,

한 성 관련 교육 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피임실천행

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미혼남성의 미혼여성의 가 성경험이 있었85.4%,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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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결과를 통해 성 개방과 혼전 성경험 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성행동 양상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모두 피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의 여성의 가 현재 규칙61.0%, 56.7%

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피임

실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질외사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피임실천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더욱더 실.

질적이고 효율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실천행위를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미혼남녀의 혼전 성경험 비율과 피

임실천 비율 모두 과거보다 높았고 성경험 양상에 있어 남

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이 성.

에 대한 결정권이 강하고 주도적이라는 일반적 이해와 달

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도 성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인지적 변수 중 피임 자기효능.

감이 남녀 모두에게서 피임실천행위를 설명하는 강력한 예

측인자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성 관련 교육 시 피임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에 대한 추후연구와 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모두에서 피임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밝혀진 피임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중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적용이 후속연구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혼남녀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회사소속 간호,

사 또는 건강관리자들이 구체적인 피임방법 등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누구라도 자유롭게 성교육이나 성문제 상담 등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정보 및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이

고도 신뢰할만한 매체가 필요하다 건강한 성행동 및 피임.

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 개선과 그에 따른 활발한 의사소

통을 위해 해당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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